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5.(목) 14:00 배포 2026. 6. 25.(목) 

폐배터리 속 유가금속 가치 공인한다…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착수

- 재활용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공정에 첫 적용

 - 2027년 5월 제도 도입에 앞서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 선제적 해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25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및 한국환경공단과 ‘배터리 재생

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여기업(가나다순):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

클린메탈, 한국전구체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는 전기차 등에서 수거한 폐배터리를 

파·분쇄한 후 추출하여 생산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가 

폐자원에서 유래한 재생원료*임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다. 

  * 인증 대상(8종) :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흑연, 복합금

속침전물, 양극활물질

  이번 시범사업은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5월 도입되는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함께 재생원료 생산인증 방법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사전 적용·검증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배터리용 원료는 일반 제품과 달리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생산되므로, 

개별 제품 단위가 아닌 ‘생산공정 단위’로 인증 방식이 설계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폐자원이 중간 원료(블랙매스)를 거쳐 

최종 배터리용 원료로 가공되기까지의 물질 흐름과 양적 변화를 집중 검증

한다. 

  이를 통해 폐자원 투입량 대비 재생원료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립하고, 

재생원료가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입증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들은 폐자원 확보부터 공정 

투입, 최종 원료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운영 데이터를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공정 단계별 투입

원료 유실률을 파악하고, 최적의 제품 추적 방법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기업들과 함께 민관 

실무작업반(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정 내 원료 혼입 입증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

템’도 함께 설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이를 바탕

으로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 2027년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 5월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행과 동시에 

재활용 기업들이 즉시 인증을 취득하고, 국내외 판매 및 해외시장 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시장의 환경 규제에 대한 수동적 대응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도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대외적 

신뢰성을 갖춘 정교한 인증 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개최계획.

       2. 재생원료 인증제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은수 (044-201-7417)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044-201-7384)



붙임 1 협약식 개최계획

□ 협약식 개요

○ (일 시) '26.6.25(목) 14시～15시

○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 (서울 중구 소재)

○ (참 석) 기후부 제1차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6개사*, 한국환경공단

     * 새빗켐,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오르타머티리얼즈, 포스코HY클린메탈, 

한국전구체 (가나다順)

○ (내 용)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산업계 의견수렴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ㅇ 개최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0 5‘ ㅇ 인사말씀 기후부 1차관

14:10~14:15 5‘ ㅇ 인증제도 및 시범사업 소개 기후부

14:15~14:25 10‘ ㅇ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14:25~14:55 30‘ ㅇ 산업계 의견수렴

14:55~15:00 5‘ ㅇ 폐회



붙임 2 재생원료 인증제 개요

□ 운영 개요

ㅇ (인증절차)

ㅇ (주요 심사내용)
단계 주요 내용

서류심사
(신청서류)

▴신청서, ▴원료 수급 증빙자료, ▴공정 개요도 및 주요설비 목록, 
▴원료투입 및 재생원료 생산실적, ▴재생원료 성분분석서 등

현장심사
(확인사항)

▴원료 구입 및 보관내역, ▴공정도와 주요 설비 일치여부, ▴생산일지, 
▴금속별 회수율, ▴완제품의 재생원료 유효성분 ▴판매처 및 계약서류

사후관리 ▴서류심사(매분기, 온라인), ▴현장심사(수시)

□ 인증대상 재생원료의 종류

ㅇ (투입원료) PIR(공정스크랩 등 소비 전 발생한 폐자원) 및 PCR(폐배터리,
리콜 제품 등 사용 후 수거된 폐자원)을 모두 고려

ㅇ (인증 대상 재생원료)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흑연, 양극활물질 등 8종*

     *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